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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요즘 모두 힘들 때 다친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싶

어 부족하지만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집은 

출판 이전에 지인분들에게만 드리는 미리보기용

이니, 책으로 평생 소장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시인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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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새가 난다.

하늘에서는 자유로울까?

아닐 거다.

지구 안에 갇혀 있으니.

왜

시를 통해 깨달음을

느껴야 하나?

그래도 새는 나름대로

자유로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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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운다

이유 없이,

이유 있어

마음이 운다.

사랑 없이,

사랑 있어

마음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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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시

나를 위한 시를 써보자.

무엇에 얽매이지 말고 써보자.

생각 없이 시를 써보자.

아들리사니카타푸니스타니까.

마음이 혼잡하다.

오늘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한 시를

내가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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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크림을 태양 위에 발라보자.

태양이 왜 필요한가,

기쁨 위에 좌절을 심어보자.

기쁨은 왜 필요한가,

사랑 안에 이별을 넣어보자.

사랑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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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화폐를 보니,

우리 조상님은

안 웃네요.

돈 속에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가요.

그들은 언제

웃나요.

어제 웃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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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생각,

내 최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생각이 들어 있고,

최후가 있는

성경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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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 옆, 정면, 측면, 윗면

비가 우리를 위협한다.

피하자, 헛둘.

우리 집은 잠기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개미다.

비가 우리랑 마주친다.

즐거워 노래를 부르자, 헛둘.

우리 집은 우리가 찾는 많은 손님이 있다.

우리는 나무다.

비랑 같이 놀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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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자, 헛둘.

우리는 왜 내려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천둥과 번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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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산에 가다

나무를 뭐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나무라지 마라”.

해에 가다

산을 뭐라고 했습니다.

산이 말합니다.

“태! 산 걱정이 많다”.

달에 가다

해를 뭐라고 했습니다.

해가 말합니다.

“해, 헤하게 살아”.

꽃에게 가다

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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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하게 살아”.

나에게 돌아오기 전

꽃을 뭐라고 했습니다.

꽃이 그럽니다.

“꽃이, 꼬치 묻지 말라고”.

그들은 나의 주변을 도는

친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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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個性)2

빨간 꽃과 마주 보는 하늘,

하늘색을 걷어내자.

하늘이 아니다.

초록 나무와 마주 보는 어둠 속의 빛,

깜깜함을 걷어내자.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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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이

집들이를 갔나 보네.

태풍이

놀러 왔네.

안구의 파수꾼이

자나 보네.

사랑을 주머니에 넣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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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와 밤하늘을

무작정 떠돌던 그의 동료들.

그들은 낮의 그림자를 닮은

너를 그리워한단다.

밤의 빛으로 아니, 혹은

빛의 일부인 너를 생각한단다.

할 말 잃은 나는

오늘도 울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흘리는 수밖에.

저기 반딧불이를 쫓아가는 벌레

누군가에게 쫓기는 벌레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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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나에게

흔들거리는

바람

조명을

눈 아파하는 나에게

선선한

달빛

마음이 닳고 닳은

지우개 가루가 된 나에게

상기한

별빛

기적이 울리는

어둠

어둠을 북 치는

기적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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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비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는 여기저기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많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오늘도

걸으면서

비의 발자국은

모자와 그보다

낮은 것에

생깁니다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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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나눔

햇빛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가 덜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더욱 빠르게

아물은 것입니다

다리미로 인상 쓴 주름을

펴서 환한 미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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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비 맞은

구름이 햇빛을

받기 위해 맑은 날

나왔습니다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나 봅니다

구름은 꼬맹이에게는

솜사탕이 있는 둥근 사탕인데,

구름 아래 있는 것 때문에

아픈 저에게는 하늘에 떠있는

막힌 배수관 같습니다

비 맞은

구름이 햇빛을

받기 위해 나온 날,

내 마음을 빨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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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껴안은 노란색

벌이 가다가

흘린 꿀을

먹은 노오란 개나리

옆 친구에게

꿀을 나눠 주고

웃는 노오란 개나리

개나리가 먹은

꿀 냄새 맡고, 놀러 온

노오란 개나리 친구,

노오란 햇빛

꿀 타는 냄새나고,

꿀 먹는 소리 나는

봄이 껴안은 노란색,

봄에게 달려와 안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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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화지입니다

더욱더

노래지면서 익는

별들을 보는 제 마음을

하늘이 칠합니다.

제가 칠하는 줄만

알았던 검정 도화지

화가로써 색감을

넣으려고 했던 텅 빈 별하늘

낮은 곳으로 오는

마음 낮춘 하늘과

미덕 갖춘 별들이

어찌 이렇게 오는지요.

저는 도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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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

말이 달리는

둥그런 공원

달이 달리는

둥그런 지구

속을 알면

어이 아파서

주변만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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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빛

꽃이 바닥을

향해 자라고,

나뭇잎이 하늘을

향해 떨어지고,

풀잎이 길 잃어

반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다.

회전된 마음은

회전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러므로 빛을 보자.

빛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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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놀이

가을 하늘

새들이

날개의

장단에 맞춰

풀에게 연주합니다.

가을 하늘

한 할아버지가

햇빛의

장단에 맞춰

세상에게 연주합니다.

가을 하늘

많은 꼬맹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춰

잠자리를 찾습니다.

가을 하늘에서

많은 장단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기획  태초에
편집  정진희
디자인  정상희
문의  general@cgtae.com 



우리는 거름종이에 걸려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